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의 창업 건수

가 1년 전 보다 4.0%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

동향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전체 창업기업 수는 1만132개

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25개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사업

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

하면 상반기 창업기업은 5.2% 감소

한 것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충남(11.5%)과

강원(1.8%)은 창업이 증가한 반면

부산 세종(9.0%), 서울(8.8%) 등

대부분 지역은 감소했다. 다만 부

동산업을 제외하면 세종(7.0%), 인

천(6.3%), 경기(2.0%)는 창업이 늘

어난 반면 제주(5.2%), 서울

(4.3%), 전남(4.1%) 등 나머지 지

역에서 줄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반기 창업기

업 수는 총 69만589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만4369개) 감

소했다. 박소정기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마

을 여행 카름스테이를 대표하는 여

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놓았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보완

해야 할 과제가 수북해 보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마을 여행

통합브랜드 카름스테이의 시그니

처(Signature) 상품을 개발하고,

카름스테이 전용 홈페이지(www.

kareumstay.com)를 개편해 이를

소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그니처 상품은

MZ세대, 가족 단위 관광객, 반려견

동반 여행객, 싱글(혼행 혼자 하는

여행) 등 다양한 소비층들의 니즈

를 분석해 권역별로 주요 타깃을 설

정하고 체류형 농어촌관광 유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을별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계한 것이다.

공사는 동(동카름) 서(서카

름) 남(알가름) 북(웃가름)으로

흩어져 있는 카름스테이 10개 마을

가운데 우선 4개 마을(세화 저지

신창 수산)에 대한 시그니처 상품

을 내놓았다.

동카름 세화마을은 혼자 여행을

즐기는 여성, 퇴사 혹은 취업을 준

비 중인 MZ세대, 웃가름 수산마을

은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중

장년층, 부모님과 제주를 찾거나 어

린 자녀들과 농촌체험을 원하는

3040세대, 나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

내고자 하는 2030세대를 주요 타깃

으로 설정했다. 또 서카름 저지마을

은 전시 미술관을 많이 찾는 2030

세대,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5060세

대, 신창마을은 한적한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싶

은 크리에이터, 북러버, 사진애호

가, 바이크 라이더 등 취향이 확실

한 마니아층이 주요 타깃이다.

주요 콘텐츠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트래킹 요가 바닷가 산책 프

로그램을 비롯해 농장에서 즐기는

팜파티, 미술관 전시관 책방 투어

등 마을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직접 홈페이

지에서 시그니처 상품에 대한 정보

를 얻는 데 접근성이 부족한데다

예약 또는 결제 시스템이 미비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는 예약이나 결제 부문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며 공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

획 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

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장 단기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이 필요한 제주 소

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

자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

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이며, 모집대상은 연매출액 5000만

원 이상인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60개

월(고정금리 3.0%)이다.

신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70-4206-268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지역의 7월 주택매매거래가 1

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어들며 시

장이 바짝 얼어붙었다.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584건으로 전월(783건)과 전년 동

월(957건) 대비 각각 25.4%, 39.0%

감소했다. 2019년 9월(548건) 이후

가장 적은 매매거래량으로, 최근 10

년동안 월별 매매거래량이 600건을

밑돈 게 9달뿐인 점을 감안하면 시

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알 수 있

다. 올해 1~7월 매매거래량도 5569

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590건)과

비교해 26.6% 줄었다. 매매거래가

감소한 대신 전월세 거래량은 1681

건으로 1년 전(1364건) 대비 23.2%

늘었다. 5년 평균과 견주면 83.0%

증가한 건수다.

미분양도 몇 달 전부터 빠르게 늘

고 있다. 7월 미분양은 1227호로 전

월(1063호)보다 15.4% 늘었는데,

2021년 1월(1250호) 이후 18개월만

에 최고치에다 미분양이 가장 많았

던 2018년 3월(1339호)에 거의 육박

하는수준이다.미분양중공사를모

두 마치고도 분양 안된 준공 후 미

분양 은 7월 743호로 전월(699호)

대비 6.3%증가했다. >>표 참조

제주지역의 주택 미분양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분양한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

(전용면적 98㎡ 최고가 10억4500만

원)는 68세대를 모집했는데 16명만

청약접수했다. 역시 같은달 제주시

한경면에서 분양한 한일 베라체 인

비디아(88㎡ ABC타입 최고가 6억

5380만~8억4050만원)도 168세대를

분양했지만 16명만 청약 접수하는

데 그쳤다.

청약 미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503세대를 공급

하는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84㎡ 최고가 7억1330만원)는 8월

29~30일 1 2순위 청약에서 345명이

접수해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8월

11~12일 청약을 진행한 안덕면 소

재 제주 다이아빌라스 1차(84㎡ 최

고가 5억6320만원)도 75세대 모집

에 11명만 청약 접수했다.

이같은 미분양은 한국은행의 잇

단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도 오

르면서 구입비용 마련이 어려워졌

고, 지난해 도내 분양가격이 유례

없이 급등한 이후 전반적인 주택시

세가 상승한 게 최근 분양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수요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여기는 게 주된 원

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승세를 지속하던 도내 주

택가격이 8월 소폭 하락세로 전환

하면서 경기침체 우려와 맞물려 추

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더욱 뚜렷해지

고 있다.

제주시 노형지역의 한 공인중개

사는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은 호

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매수자

들도 그 가격엔 사지 않겠다고 해

매매거래가 없다시피 하는 상황 이

라며 집 구입을 고민중인 수요층

에서도 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니

대출비용 부담이 커진데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

도 강해졌다 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31일
코스피지수 2472.05

+21.12
▲ 코스닥지수 807.04

+10.02
▲ 유가(WTI, 달러) 91.64

-5.37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62.43 1315.57 1EUR 1368.71 1315.319

100 984.87 951.01 1CNY 203.72 184.32

2022년 9월 1일 목요일6 경 제

산방산 아래 밭 전경 31일 산방산을 곁에 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마늘 모종 파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주택매매거래 뚝


